
제주지역의 상반기 건축 허가 동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 허가, 건축, 준공

면적이 모두 늘었는데 주거용이 전

체적인 증가세를 이끌었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도내 건축허가 면적

은 137만1000㎡로 전년 대비 61.3%

증가했다. 동수는 4370동으로 16.9

%늘며 증가율 1위로 전국에서 11.3

%감소한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도내 건축 허가 증가는 주거용이

이끌었다. 4370동 중 주거용이 2312

동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2.7% 늘어난 규모

다. 상업용은 1154동으로 1.0% 줄

었고, 공업용은 15동으로 28.6% 감

소했다.

도내 착공 면적은 89만8000㎡로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했다. 상

반기 착공면적은 부산(36.7%), 대

구(27.2%), 광주(20.9%), 제주 등 4

개 시 도에서만 증가했다. 도내 착

공 동수는 3022동으로 15.9% 늘었

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전체 착공 동수 중 주거용이 1645

동으로 29.3% 늘며 증가세를 주도

했다.

건축 준공 면적은 78만1000㎡로

전년 대비 16.5% 늘고, 동수는 2622

동으로 4.9% 줄었다. 문미숙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외국인 개별관광객(FIT)의 관광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내 음식점에 디지털 다국어 메뉴

판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다국어 메뉴판 제작은 주식

회사 플리토의 메뉴 번역 서비스를

활용했으며, 고객이 QR코드를 찍

으면 다국어(영문, 일문, 중문 간

체, 중문 번체)로 번역된 메뉴판을

볼 수 있게 된다.

1차 접수는 오는 8월 11일까지

도내 등록된 관광음식점 및 우수관

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고 있다. 2차 접수는 8월 12일부

터 8월 26일까지 도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www.ijto.or.kr)를 참고하

거나 사업 포스터 상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

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아직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제주관

광의 수용태세에 있어 언어 표기

와 안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며

해당 사업을 통해 외국인 개별관

광객의 관광편의를 개선하고 제주

관광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박소정기자

오리온은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오리온 제주용암수 공장에 닥터유

제주용암수 홍보관 을 오픈해 운영

한다고 26일 밝혔다.

홍보관은 제주의 주상절리를 모

티브로 디자인한 문화공간으로, 3

면 영상관과 6개의 전시공간, 견학

로, 전망대 등으로 구성됐다. 40만

년 역사의 제주가 간직한 용암해수

의 신비한 탄생 이야기부터 수처

리, 생산, 포장, 출하까지 닥터유

제주용암수가 생산되는 모든 공정

을 관람할 수 있다. 견학 후에는 옥

상 전망대에 올라 바다, 바람, 오름

등 제주 특유의 아름다운 자연도

만끽할 수 있다.

홍보관 견학프로그램도 평일 세

차례(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4

시) 운영한다. 홈페이지에서 매회

30명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

카 이용이 많은 제주지역에서 과도

한 해지 위약금이나 수리비를 청구

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제주에서는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6~7월에 집중돼 있

고 단기 렌터카 와 카셰어링 관

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2019~2021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957건을 분석한 결

과, 제주가 전체의 44.1%(422건)로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어 서울(35.9% 344건), 경기

(9.6% 92건) 등 순이었다.

특히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

기 렌터카 와 카셰어링 관련 접

수(729건)로 한정할 경우 제주가

57.2%(417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렌터카 서비스는 이용 기간에 따라

일 단위로 이용하는 단기 렌터

카 ,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

어링 , 장기간(12~60개월) 이용하

는 장기 렌터카 로 나뉜다.

시기적으로는 6~7월(22.7% 218

건)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9

월 9.5%(91건), 1월 9.2%(88건) 등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한 해지 위

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

정상의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

비 과다 청구 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면책금 자기부

담금 과다청구 38.0%(100건), 휴

차료 과다 청구 19.0%(50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가 사고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

적으로 면책금 자기부담금을 부과

하는 사례가 많았다 면서 카셰어

링의 경우 사고 때 소비자가 신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도한 패널

티(10~20만원)를 청구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계약 체결 전 해지 환급 규정과 수

리비 한도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때는 차량 외

관을 확인해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할

때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제주도와 공동으로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대

여 표준약관 사용을 계도하는 한

편 렌터카조합에는 불합리한 사고

면책금 자기부담금 관행 개선과 표

준약관 사용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26일
코스피지수 2412.96

+9.27
▲ 코스닥지수 789.93

+0.24
▲ 유가(WTI, 달러) 96.70

+2.00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330.89 1285.11 1EUR 1364.04 1310.82

100 973.75 940.27 1CNY 203.33 183.97

2022년 7월 27일 수요일6 경 제

소상공인 공정가격 준수 APEC 제주 유치 기원 26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공정가격 준

수를 다짐하는 한편 2025년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기원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 전국 최고

청년 창업 농업인을 키우자 농협제주지역본부는 26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도내 청

년농업인과 창업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우체국쇼핑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체

인 MD초청 품평회 및 청년농업인 육성협의회를 개최했다. 제주농협 제공


